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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영적 안녕 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 윤 미 이 지 연† 양 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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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안녕 상태는 일반인들의 삶의 의미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삶의 질을 높인다고

알려져 왔다. 본 연구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영적 안녕 수준이 공격성

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이 두 변인을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남성 재소자 26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범죄자들의 영적 안녕 수준은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

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를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간접영향만 유의미하였다. 즉, 영적 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았으며 이러한 신념이 높을수

록 공격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분석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연구

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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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과 방지는 사회 전체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예방과 대처 방안을 상담심리학

분야에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 범죄는 정

신건강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특히 범죄

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과 분노 조절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일어난 유

영철의 연쇄살인 사건(한국일보, 2007)과 같은

범죄나 조승희의 총기난사 사건(워싱턴포스트,

2007)을 통해 볼 때 개인의 자기 조절이나 통

제실패로 인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위가

사회에 엄청난 손실과 상처를 안겨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범죄자를 대상으로 공격성 관련

기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범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와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들(신영철, 김

혜정, 정재열, 신우승, 이영찬, 2005; 홍성렬,

2001)에서는 공통적으로 범죄자들이 분노, 우

울 등의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고 이러한 부

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

으며 이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

동 등을 보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스트레스 대

처하는데 취약하여 또 다른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충동

성 수준이 높은 재소자들은 상태분노와 특성

분노, 분노표출과 억압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신영철, 김혜정, 정재열, 신우승,

이영찬, 2005). 또한 정유희와 안창일(2004)은

성별, 재범여부,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자의

NEO-PI-R 반응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재범집단은 초범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능

력이 빈약하며, 갈등상황에서 타협하기기 어

렵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재범집단은 분노감 같은 부정

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충동적인 감정폭발을 보이며, 지루함을 느끼

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

스 대처능력이 약하고, 갈등상황에 취약하다

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자에게 있어 공격성의 통제에

전인적 안녕은 무시할 수 없는 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전인적 안녕은 인간의 신체․심

리․영성의 최적의 통합된 상태(Myers, 1992)로

서 인간을 신체, 심리, 영성이 함께 하는 존재

로 보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를 기

초로 발달한 상담심리학에서도 최근 인간의

전인적 안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미국 미네소타 교

정국 Mental Health Service Unit의 교도소 프로

그램에는 12주간의 분노조절프로그램에 2회의

영성/도덕성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는 영성이나 영적 안녕 상태가 공격성 조절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Diagnostic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에서는 종교

혹은 영적 문제를 정신의학 분야에 포함시키

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임상적인 상태를 ‘신

앙(faith)의 상실 혹은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

한 고통스러운 경험․새로운 신앙으로 귀의하

는 것과 관련된 문제, 혹은 제도화된 교회나

종교기관과 관련되지 않은 영적인 가치에 의

문을 갖는 문제’로 정의하였다(APA, 1994). 또

한 Scotton, Chinen 및 Battista(1996)는 자아초월

정신의학 및 심리학 지침서(Textbook of Trans

personal Psychiatry and Psychology)의 내용 중

종교와 영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영성측면

은 임상․상담분야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그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으며(Walsh, 1999), 또한 최근 전인적 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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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개인의 신체, 마음뿐만

이 아니라 영성이 함께 통합되면서 영성이 중

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가 사회의 모든 개인

이 최상의 건강과 안녕을 누리도록 돕는데 있

기 때문에 영성의 측면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지아, 2002).

영성은 종교성(religiosity) 및 종교(religion)와

자주 혼동하여 사용하는데, 영성이 종교성이

나 종교와 일치 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구별되는 개념이다. 종교는 조직화된 교회 혹

은 종교적인 기관에서의 믿음과 실제(practices)

를 고수하는 것(Shafranske & Maloney, 1990)이

며, 종교성은 특정 종교라는 맥락 안에서 공

적이고 제도화된 표현(Westgate, 1996)이다. 그

러나 영성은 제도화된 종교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지만 종교의 모든 양

상이 다 영적인 것은 아니다. 영성은 종교가

아니며 영성이 경험과 관계된 것이라면, 종교

는 경험을 개념화한 것과 관계된다. 영성은

가슴에서 일어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종교는

그 경험을 제도 안에 포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성은 종교보다 더 주관적인 경험으로,

특정 종교의 입회를 뛰어넘는 인간과 초월자(a

Higher Being) 사이의 초월적인 관계라고 설명

할 수 있다(Stanard, Sandhu, & Painter, 2000).

즉, 영성은 대상자의 종교적인 기호, 종교적인

신념 또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합한 것, 그 이

상의 것이다.

Ulanov(2002)는 영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신(절대자)과의 연결을 위한 매개자로서

대인간의 연결을 강조했다. 이것은 영성을 우

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인간관계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Erikson(1963)은 인

성발달 단계에서 출생 후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기본 신뢰감(basic trust)이 신앙 발전에

기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Kirkpatrick(1999)은

신(절대자)과의 관계가 중심인 종교적인 신념

과 행동을 실제 유아-애착대상 관계라는 애착

과정으로 명시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부모와

같은 특정인에 대해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를

갖는 애착과 영성을 함께 연결하였다는 점에

서 관계를 통한 심리적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

는 상담 연구 및 실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llison(1983)은 인간의 영성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고취시키

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즉, 영성은 인간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의 모든 측면에

두루 퍼져있는 힘으로써 자신, 타인, 자연, 그

리고 신(절대자)과의 관계에서 경험된다. 그리

고 Stoll(1989)은 영성을 절대자나 우주와의 초

월적인 관계,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의 계속적

인 상호관계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종교적인

신념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로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개인적인 추구와 존재에 의미

를 주는 세계와 관련되어진 신념으로, 당면한

현실 상황을 초월하여 신비, 더 높은 힘, 절대

자(신) 또는 우주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

결시키는 능력이며 신뢰, 희망, 의미, 사랑과

같은 삶의 최상의 가치를 완성하도록 촉구한

다. Burkhardt(1989)는 영성을 하나의 비밀한

내적 탐구과정으로 표현하였고, 인간 삶의 근

본원리, 절대 진리의 체험,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믿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

는 것, 보다 더 신비로운 높은 힘, 신과의 상

호 연결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인간의 영적

본질과 관련하여 영성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을 초월하

여 절대자(신), 자신, 이웃과 의미 있는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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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여 희망, 의미, 사랑과

같은 삶의 최상의 가치를 완성하도록 하는 능

력이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을 통합

하는 힘이다. Hill과 Smith(1985)는 영성이란 인

간을 활기 있도록 돕는 것으로서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이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위한 개인의 추구라고 하였다.

Seaward(1991)는 영성을 자신과 개인의 가치체

계에 대해 배우고 이 지식을 개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데 ‘적용’하는 과정

이라고 하였다.

영성은 종교성 및 종교와 일치 또는 중복되

는 부분이 있으나 구별되는 개념이다. 영성은

종교보다 더 주관적인 경험으로, 특정 종교의

입회를 뛰어넘어 인간과 초월자 사이의 초월

적인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Standard, Sandhu

& Painter, 200). 영적 안녕이란 인간에게 확신

을 주는 기본적 신뢰감과 안정감 안에서 나타

나며, 사람들이 혼란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차분하고 안정적인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정서적 기초가 된다(Johnson, 1945)

이와 같이 영성과 영적 안녕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하고, 절대자와 자신, 이웃과의 의미

있는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긍정적인 정서

를 초래하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로 박지아(2002)는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

년의 경우 영성이 하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

해서 적응유연성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밝

히고 있다. 그 외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보호

요소로서 영적 안녕을 종교생활(Bogenschneider,

1996), 종교적 믿음(Werner, 1989), 종교적 신앙

심(Benson, 1998)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이러한 종교적 안녕이 주요한 보호요소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신(절대자)

을 안정 기저로 느끼며 차분하고 안정적인 평

온을 되찾아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받는 경향

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각

종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사람들의 경우 영

성의 성숙을 꾀한다면 재범의 방지는 물론,

각 개인의 사회적응과 성숙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영성과 영적 안녕 상태는 삶의 의미를 추구

하게 하고, 절대자와 자신, 이웃과의 의미 있

는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초래하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영성 자체가 긍정적 정서를 초래하는

것인지, 영성이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공격성을 완화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본 연구가 출발한다. 그리고 그 심리적 기능

의 일종으로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를 고려

했다. Johnson(1945)에 따르면 영적 안녕이 사

람들이 혼란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차분하고

안정적인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

한 정서적 기초라고 지적했고, 범죄자들의 분

노 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의 취약성은 Bandura

(1977)가 주장한 효율성 기대수준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사람이 행동

에 대한 선택을 결정하는데 효율성 기대수준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Lazarus &

Folkman, 1984). 그가 말하는 효율성 기대 수준

이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

를 말한다. Lazarus와 Folkman(1984)에 따르면

효율성 기대는 대처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차적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개인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며, 대처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부정적 정서와 대처 행동의 관계는 매우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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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기분

(mood)은 사고와 사회행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Catanzaro & Mearns, 1990).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기분을 그 자체로

느끼지 않고 조절을 하며, 조절된 기분이 사

람들의 사회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람

들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없거나 사회

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 경험되는 기분을 조

절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리고 개인이 부정적

기분이 들었을 때, 기분의 조절 과정에서 자

신의 행동이나 사고를 통해 부정적인 기분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나름의 기

대를 하게 된다. 즉, 부정적 기분이 들었을 때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를 통해 부정적인 기분

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수

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수준을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라 부른다.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encies:

NMRE)는 부정적인 기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그 기분상

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주관적

신념으로 정의된다(Catanzaro & Mearns, 1990).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수준이 높은 사람

은 불쾌한 기분일 때도 스스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부정적 기분조절 기

대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기분 상황

에서 비교적 쉽게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Mearns & Cain, 2003). Rotter(1966)의 이론에 의

하면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는 혼란스러운

정서를 느끼는 상황에서 사건의 통제부위에

대한 신념과도 비슷하다(Catanzaro & Laurent,

2004). 다시 말해, 개인이 어떤 감정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실제로 하는 행동과는 상

관없이 어떤 감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덕

분에 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

서 주어진 행동을 성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기분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치는 그

자체로 기분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미

경, 1998). 영적 성숙은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소망을 갖도록 하며, 기본적이고도 지속적인

신뢰와 신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적 삶의 개발은 도덕적 지지와 용기, 신념,

힘의 자원으로서 기여한다. 영적 삶을 발전시

킨다면 안정감과 안전감, 마음의 평화, 자신감,

무조건적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인

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볼 때 부적절한 분노와 공격행동을 조절하

는데 있어 어려움을 가지는 재소자들이 영성

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공격성을 낮

출 수 있는지 또 그 기제가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영적 안녕이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Walker, 2000)를 비롯해

생활스트레스(서경현, 정성진, 구지현, 2005)

사회불안(서경현, 김신섭, 박성연, 2007), 자살

의도(강은실, 송양숙, 조향숙, 2004) 등에 미치

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되고

있다. 그러나 영성이 어떤 내적 심리적 기제

를 통해서 인간의 부정적 측면에 작용하는지

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영적 안녕이라는 변

인이 과연 공격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개인 부정적 정서를 조

절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 관계를 매개하는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영성

이 부정적인 처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

의 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적

인 조화와 평화, 감사와 만족, 타인과의 지지

적인 관계, 긍정적 정서 등으로 특징 지워진

다는 연구 근거(Voughan, 1986; Morberg,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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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영적 안녕 수준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

정적 기분조절 기대치가 두 변인의 관계를 매

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

설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방 법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질문과 영성, 부정적 정서조

절 기대치, 공격성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2007년 5월부터 10월까지 강원도 지역 4개 교

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남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교정담당자가 실시하였

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총 297부가 회수되

었다. 이 중에서 5문항 이상 응답을 하지 않

았거나 한 척도 내에서 동일한 값을 연속적으

로 5개 이상 표시하는 등의 불성실한 응답을

한 32부를 제외하고 265부의 질문지 내용이

자료처리 되었다.

참여자 연령은 21-75세(평균 39.02세), 종교

는 기독교 49.1%, 불교가 25.3%, 천주교가

11.3%, 종교 없음이 11.7%, 무응답이 2.6%, 학

력은 초졸이 24.2%, 중졸이 33.2%, 고졸이

37.0%, 대졸 이상 4.9%, 무응답이 0.8%이었다.

주요 범죄유형은 살인 23.0%, 절도 18.9 폭력

11.3%, 성폭력 8.3%, 사기 6.8%, 기타 27.5%,

무응답 4.2%이었고 전과 경력은 초범이 26.0%,

2범이 23.8%, 3범이 21.5%, 4범이 10.2%, 5범

이 16.2%, 무응답이 3.0%였다. 구체적인 특성

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영적 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

Paloutzio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

척도를 박지아(2003)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

a b

c
영적안녕

NMRE

공격성

그림 1. 연구모형

초범 2범 3범 4범 5범 무응답 전체

살인 35(57.4) 8(13.1) 9(14.8) 2( 3.3) 5( 8.2) 2(3.3) 61(23.0)

절도 6(12.0) 14(28.0) 12(24.0) 6(12.0) 11(22.0) 1(2.0) 50(18.9)

폭력 6(20.0) 8(26.7) 7(23.3) 3(10.0) 5(16.7) 1(3.3) 30(11.3)

성폭력 4(18.2) 7(31.8) 8(36.4) 1( 4.5) 2( 9.1) 22( 8.3)

사기 6(33.3) 5(27.8) 4(22.2) 2(11.1) 1( 5.6) 18( 6.8)

기타 12(16.4) 17(23.3) 15(20.5) 9(12.3) 18(24.7) 2(2.7) 73(27.5)

무응답 2(18.2) 2(18.2) 2(18.2) 4(36.4) 1( 9.1) 11( 4.2)

전체 69(26.0) 61(23.0) 57(21.5) 27(10.2) 43(16.2) 8(3.0) 265(100.0)

표 1. 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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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영적 안녕 수준을 측정했다. 이 척도

는 종교적 영적 안녕과 실존적 영적 안녕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교적 영적

안녕은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영적인 안녕

이고 실존적 안녕은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

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영적인 안

녕이다. 이 척도는 종교적 영적 안녕 문항(예,

나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그다지 큰 만족을

얻지 못한다,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

아 주신다고 믿는다) 10개와 실존적 영적 안

녕 문항(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

지 혹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살

아가는 것이 좋은 경험이라고 믿는다) 10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6점 Likert척도이다. 점

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loutzion과 Ellison(1982)의 척도에 기초하여

개발한 한국판 영적 안녕 척도(전겸구, 정봉도,

김영환, 2000)는 요인분석결과 2개의 요인구조

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서경현, 전겸구,

2004).

본 연구에서는 원문을 보다 충실하게 변역

하고 수정 보완한 박지아(2003)의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박지아(2003)가 보고한 신뢰도는 종

교적 영적 안녕이 .90, 실존적 영적 안녕이

.87, 전체 척도가 .91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83, .76, .85였다.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 척도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atanzaro와 Mearns(1990)

가 개발하고 이수정, 이훈구(1997)가 TMMS(Trait

Meta-Mood Scale)를 번안하고 타당화 연구를 실

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분이 나쁠 때 나

는’이라는 대처행동에 대한 서술문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문항은 부정적 기분을 다루는

행동적, 인지적 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총 30

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15문항은 역채점 한

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atanzaro와 Mearns(1987)는 .86-.92의 내적 합

치도를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88이었다.

공격성 척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erry(1992)

가 개발한 척도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

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공격성 척도 27문

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개감, 분노감이라는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

격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Buss와 Perry(1992)가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신체적 공격성이 .85, 언어적 공격성이 .72 분

노감이 .83, 적대감 .77, 서수균과 권석만(2002)

은 .74, .73, .67, .76, 전체가 .86이었다.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신체적 공격성이

.63, 언어적 공격성이 .50, 적대감이 .68, 분노

감이 .49, 전체 신뢰도가 .84. 로 보고되었다.

자료분석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신뢰도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 α를 검토하였다. 영적 안

녕,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공격성 간의 관

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하

였고 영적 안녕과 공격성을 매개하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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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 기대치의 효과에 관한 모형을 검증하

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측

정변인은 각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표본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이용하였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

수로 .05이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6

이하(Hu & Bentler, 1999)일 때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 이에 비하여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이상이면 모형의 적

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홍세희, 2000).

모든 통계분석은 SPSS win 12.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영적 안녕,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와 공격성

의 상관분석 결과

영적 안녕,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공격성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각 변인간의 상관계

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영적 안녕과 공격성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영적 안녕과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부정

적 정서조절 기대치와 공격성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영적 안녕,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공격성에

대한 매개모형검증

영적 안녕,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공격성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적 안녕과 공격

성의 관계에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매개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매개모형은 한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제 3의 변인

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매개모형을 나타낸다.

매개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Baron &

Kenny(1986), Judd & Kenny(1981)의 절차를 따

랐다. 이 절차에 따르면 우선 경로 a와 경로 b

가 유의미한지, 그리고 매개효과 ab가 유의미

1 2 3 4 5 6 7 M SD

1. 종교적 영적 안녕 1.00 3.54 .78

2. 실존적 영적 안녕 .43** 1.00 3.83 .66

3. NMRE .25** .48** 1.00 3.21 .47

4. 신체적 공격성 -.16** -.07 -.14* 1.00 3.08 .48

5 .언어적 공격성 -.07 -.04 -.12* .55** 1.00 3.42 .57

6. 적대감 -.16* -.24** -.25** .57** .61** 1.00 3.44 .56

7. 분노감 -.01 -.20** -.31** .52** .28** .46** 1.00 3.46 .60

주. *** p<.001, * p<.05

표 2. 영적 안녕,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와 공격성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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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해야 한다(홍세희,

2001).

표 3에 나타난 매개모형 검증 결과를 보면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영적 안녕과 공격

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FI, TLI, RMSEA 지수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

로 보통 이상의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는 이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로 매

개모형의 경로 a( β=.58, p<.001)와 b( β=-.32,

p,.001)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매개모형의 각 변인간 직접효과들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적 안녕과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는 정적인 관계에, 부정적 정

서조절 기대치와 공격성은 부적인 관계에 있

었다. 이는 영적 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

자들이 스스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자신감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고 부정적 정서조절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다

고 믿을수록 범죄자들의 공격성 수준은 낮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를 통한 매개효과

(또는 간접효과)는 직접효과 a와 b를 곱한 ab

로 정의된다.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b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Z는 아래의 식을 통해 구해지며

(Baron & Kenny, 1986), 이 식에서 SEa는 a의 표

준오차를 나타낸다.

  


표 4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매개효과 ab는 .106이고 SD ab
=0.034, Z ab=

3.118로 α=.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는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즉 경로 a와 b가 유의미하고, 매개효과 ab가

유의미하므로 연구에서 매개모형이 지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적 안녕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두 변인

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모형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 매개

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결정하

기 위해서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df x
2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매개모형 59 152.455 .933 .911
.077

(.062-.093)

표 3. 공격성에 대한 매개모형 적합도 지수

경로 B β SE C.R.

영적 안녕 → NMRE(a) .449 .576*** .061 7.300

NMRE → 공격성(b) -.236 -.320*** .068 -3.447

영적 안녕 → 공격성(c) .006 .010 .053 .113

표 4. 공격성에 대한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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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두 모형의 x
2차이 값은 0.012이며, 자유도의

차이값은 1로 α=.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x
2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부분 매개모형을, 유

의미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모형을 선택하므로

(홍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는 영

적 안녕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완전매개(full

mediation)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범

죄자들의 영적 안녕 수준이 공격성에 직접적

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영

적 안녕이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를 통해 공

격성에 영향을 주는 간접영향은 유의미하였다.

이는 범죄자의 영적 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스

스로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념

이 높았으며 이러한 신념이 높을수록 범죄자

들의 공격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의 의미나

만족감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영적 안녕 변

인이 범죄자들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영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영적

안녕 수준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는 선행연구(Walker, 2000)에 근거하여 영적 안

녕 수준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이 두 변인을 매개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영적 안녕과 공

격성의 관계에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매

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구조모형 검증 결과 지

지 되었는데 특히,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는

두 변인을 완전매개 하였다. 이는 범죄자들의

영적 안녕 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영향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치를 통한 간접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의미이다. 즉, 범죄자들의 영적

안녕수준은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라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를 통해 간

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영적

안녕수준이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

(Walker, 2000)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시설에서 많은 경우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공격성이나

재범 등에 조절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조절과 같은 심리내적 효능감을 갖는 것

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삶의 의미를 추

구하는 요인, 즉 종교적 혹은 실존적 영적 안

녕 상태가 어떠한 형태로든 공격성과 관계를

갖고 있으며 공격성 통제에 있어 분노조절 기

대수준을 통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근래 새로이 중요한

변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의 의미 추구

요인, 즉 영적 안녕에 대한 관심(예, Myers,

영적
안녕

NMRE

공격성

.58 -.32

그림 2. 완전매개모형

df x
2

완전매개모형 60 152.467

부분매개모형 59 152.455

표 5.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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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받

아들일 만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연구대

상은 다르지만,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의 경

우 영성이 하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해 적응

유연성의 특성을 보인다는 박지아(2002)의 연

구나 Werner(198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영성이 어떤 내적 심리적 기제를 통

해서 인간의 부정적 측면에 작용하는지에 대

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심리적 기제

가운데 하나인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그

기저에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영적 안녕 수준은 부정적 정서조절 기

대치에 강한 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영적 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자들이 자신

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영적 안녕이 정서적

인 기초(Johnson, 1945)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

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구체적으로 영적 안녕

이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많은 연구에서 영적 안

녕이 다양한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삶의 의미

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 왔는데 이 연구

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심리적인 기제를 밝

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공격성에

강한 부적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자신

의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다고 확신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자들의 공격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서 경험하는 기분이 사회행동에 광범위한 영

향을 준다(Catanzaro & Mearns, 1990)는 선행연

구 결과나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수준이 낮

은 사람이 부정적인 기분 상황에서 비교적 쉽

게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Mearns & Cain,

2003)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들에게 내재된 분노와 공격성

의 조절이 중요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내에서 개인이 어떤 감정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러한 감정을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험과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

조절에 대한 확신감은 이들의 공격성 조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

구에서 밝혀진 영적 안녕상태와 공격성의 관

계 및 분노 조절기대 수준의 매개 효과가 모

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

보적이다. 또한 수감자들 중에서도 연구 대상

이 남성 재소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성별 변

인에 대한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

론을 내리기에는 유보적이다. 마지막으로 연

구 참여자의 80%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최근 교정

시설의 일반적인 현상인지 본 연구상의 표집

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지는 최근 통계를 통

해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음

이 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후 연

구에서 더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이러한 점은 범죄자들의 공격성에 초점

을 맞춰 앞으로 상담심리학 분야의 범위를 넓

혀 재소자의 분노 조절, 혹은 생산적 분노 관

리 프로그램마련에 대한 기초 자료라고 본다

면 의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

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하여 공격

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되어

일차적으로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공격성에 있어서 교도소에 수감된 집단이

기 때문에 신체적 공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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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중간정도의 공격성(M = 3.08)을 보

였다. 이 결과는 수감시설에서 복역 중인 피

험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자

신의 반사회적 공격성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

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연구 대상

으로 삼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공격성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적 안녕 수준,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공격성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인간의 영적 안녕

이라는 요인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실존적

변인이며 이는 분노 통제라든가 공격성 조절

등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노

통제 프로그램 개발에 영적 안녕이라는 요인

을 첨가할 필요성을 시사 하는 것이다.

또한 영적 안녕이 인간의 여러 심리적 문제

에 대한 보호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Walker, 2000; 서경현, 정성진, 구지현,

2005; 서경현, 김신섭, 박성연, 2007; 강은실,

송양숙, 조향숙, 강성년, 2004)에서 더 나아가

영적 안녕이 심리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이라기보다, 영적 안녕이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를 통해 간접 영향력을 가진

다는 점을 새롭게 밝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영적 안녕이 어떤 기제를 통해 심리적

문제에 완충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폭넓은 후

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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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pirituality on the Aggression Levels of Prisoners

- With the Mediation of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

Yoon Mi Choi Jee Yon Lee Nan Mee Ya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Inche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pirituality on the aggressive nature of

prisoners and how they are influenced by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For the study, 265 male

prisoners from Kangwon-Province Jail were studied. Based on the results, our hypothesis, that spirituality

does indeed affect prisoners' aggression with the mediation of negative mood regulation, was supported

and verified. The direct effect of spirituali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ndirectly, the effects on

the mediation of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were substantial.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high levels of spiritual wellbeing regulates and may even control one's negative moods, and as a

result,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could possibly minimize aggression and anger in such

people.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other similar studies.

Key words : spirituality, prisoners, aggression,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y


